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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북구에서특수강제작업체를운

영하는 A대표는 현재 30여명의 종업원

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서너명을 줄여야 한

다 누구머리에서나온정책인지 정말현

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터뜨

렸다 그는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없는 업체나 업종에 대해서

는현실적대안을마련해줘야한다고지

적했다 관련기사3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

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내년부터 시

행되는새고용정책을앞두고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

은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납기

일을 맞추려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

며 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면 2교대 3교

대시스템으로전환하고그에따른인력이

충원돼야 하지만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는

터에 인력까지 추가 충원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라고입을모았다

자동차차체부품을제조하는 B업체관

계자는 3교대근무체계로전환시발생하

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자동화가능성을검토할계획이라며 자

동화설비도입에도만만치않은자금이필

요한만큼정부에서적절한지원대책이있

어야한다고주장했다

최저임금인상후폭풍에고통스러운것

은지역소상공인들도마찬가지다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 C씨는내년부터크게오르는최저임

금으로 인해 하루 6시간 고용하던 아르바

이트생정리를고민중이다 아르바이트생

이근무하는6시간을제외한오전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오후 5시부터 문을 닫는

오후 11시까지 6시간 등 총 8시간을 업주

인 그가 맡아 일하지만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높아지면서자신이종일근무하는

방안도검토하고있다

대부분 24시간운영되고있어영업필수

인원이고정적인편의점업계도사정은비

슷하다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

워아르바이트생고용은줄이고업주의근

무시간을늘리는방법을고민하고있다

이와관련지역중소기업업계와소상공

인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

간단축이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

다고한목소리를내고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장은 최저임금인상을지역업종별로점

진적으로차등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는

등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책

을마련해줬으면한다고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영세기업 울고싶어라
르포  새고용정책앞둔지역중소기업소상공인들

국민의당통합반대파측에서안철수대

표 측이 추진하는 통합 찬반에 대한 전당

원투표를놓고금지가처분신청서를법원

에제출하면서당내갈등이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관련기사3면

통합반대파의원과당원등으로구성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서

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전당원투표 금

지가처분신청서를제출했다

운동본부관계자는안철수대표가일방

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는 정당성이

없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라고밝혔다 또 만일투표가실행된다하

더라도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경

우에는그결과를공표하지못하게해달라

는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오세훈전서울시장도이번안대

표와 마찬가지로 거취를 연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고 당시 333%의 투표율에

미달해시장직에서사퇴했다고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위임하는 데에 이름을 올

린 의원은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

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

일이상돈이용주이용호장병완장정

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

환황주홍등 20명이다 국민의당소속지

역위원장 17명도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통합갈등법정다툼비화

전당원투표금지가처분신청

2035년 전남 상주인구는 178만5000명

으로 예측됐다 2015년 대비 1만2000명

이감소한수치다

전남에서 상주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은 순천으로 2020년이면 1위인 여수를

제칠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도시가 들어

선 나주는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

할것으로보인다

25일 전남도가 발표한 전남 시군 장

래인구추계에따르면오는 2035년전남

상주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179만6578명)보다07%인 1

만1927명줄어든것이다 표

이번인구추계는주민등록상인구가아

닌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반영해 전남

에실제거주하는인구를추산했으며저출

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현상을 반영해 향

후20년간시군별상주인구를예측했다

시군별로는순천이전남전체인구의

151%인 26만898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1위인 여수는 2020년 순천에 따라

잡히고 2035년(25만2276명)이면 1만

6711명격차로벌어질것으로나타났다

구례군은 2015년보다 138%가 늘겠지

만 상주인구 2만7835명(16%)으로 여전

히꼴찌를면하지는못할전망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무안함평 영광 장성

신안 등 11개 시군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나주는 혁신도시 영향으

로 정주 여건이 개선돼 2015년(8만8843

명) 대비 374% 증가한 12만2029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남도

는예상했다

총인구 규모는 20년동안 크게 변하지

는 않지만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각각 20%이상감

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는

2015년 24만명보다 253%인 6만1000명

이 줄어든 17만9000명으로 나타나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

인다 생산가능인구도 118만7000명보다

202%인 24만명이감소한 94만7000명으

로 성장동력을 상실해 경제여건을 악화

시킬것으로전망된다

연령순별 정중앙 연령인 중위 연령은

572세가돼 2015년(454세)보다무려 11

8세가 늘어난다 특히 고흥은 65세 이상

인 고령인구 비중이 538%로 고령화가

가장심각할것으로진단됐다 인구구성

이 비교적 젊은 광양도 2028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전남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

번 장래인구 추계는 도에서 최초로 2035

년까지의 미래인구 통계를 객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와 시군의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로활용될것이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성탄절인25일광주시청문화광장야외스케이트장을찾은시민들이추위를잊은채즐거운한때를보내고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반갑다추위야

시군 2015년 2035년
2015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남1796578 1784651 11927 07

목포 239412 209232 30180 126

여수 274148 252276 21872 80

순천 263861 268987 5126 19

나주 88843 122029 33186 374

광양 144784 144021 763 05

담양 43718 48094 4376 100

곡성 28745 29423 678 24

구례 24470 27835 3365 138

고흥 62774 61342 1432 23

보성 40858 39595 1263 31

화순 61680 60017 1663 27

장흥 37138 39479 2341 63

강진 35318 34336 982 28

해남 69478 65191 4287 62

영암 61635 52569 9066 147

무안 80674 83430 2756 34

함평 31508 32274 766 24

영광 51119 51899 780 15

장성 41962 45575 3613 86

완도 48524 47901 623 13

진도 29547 29227 320 11

신안 36382 39919 3537 97

시군장래인구추계 단위명 %p

광주일보가이끈2017 5大성과2면

광주새벽인력대기소가보니 6면

다시보는2017 KIA투수헥터20면

2035년전남상주인구 178만5천명

전남시군장래인구추계

2015년보다 1만2천명감소

순천 2020년 1위여수제칠듯

혁신도시나주인구증가율 1위

성장동력경제여건악화우려


